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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5인)

2023-08-31

현행법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
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년기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을 비롯하여 경제적 안정, 가족ㆍ이웃
등과의 정서적 유대,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 연계 유지 등 개인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
에서 준비가 필요함.
따라서 노후준비서비스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인 모든 분야에 걸쳐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활동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에 기여하려는 것
임(안 제2조ㆍ제5조).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2023-08-28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
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사회적ㆍ문화적ㆍ심리적 원인으로 정상적인 사회 적
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청년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둔형 청년의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
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은둔형 청년에 대한 정의를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은둔형 청년들의 권익
을 증진하고자 함(안 법률 제19253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
제3항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2023-08-23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가족돌봄과 사회관계망이 약화되고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이 미약하여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기관도 부재한 실정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
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ㆍ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 및 지역고독사
예방센터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에
밀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2023-08-22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
음.
그러나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
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는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정책적 지원 역시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법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규정
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및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지근의원 등 10인)

2023-08-18

2022년에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
년의 64.2%가 관련 정책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
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구성원을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법률 제19253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
항 등).

위기임산부 및 아동보호·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2023-08-18

2023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의 출생미등록 임시신생아번호 전수조사 결과 2,123명의 아동 중
249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도 601명에 달한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음.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임시신생아번호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무연고 사망 처리된 아동도 45명에 이른다는 사실 등도 추가로 밝혀진 바 있음 .
한편,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
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위기를 겪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 부족, 열악한 상황 속 임
신ㆍ출산에 대한 두려움 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 '병원 밖
출산’ 및 그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파악은 더욱 어려워져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국
회부의장 직속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등의 토론 및 자문을 참고하여 임신ㆍ출산ㆍ
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ㆍ생계ㆍ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가
능한 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공적 지원체계하의 상담을 거친 임산부가 지극히 부득이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
로 익명출산ㆍ익명인도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함께 마련하되, 아동의 출생 경위와 유전
가족력 등은 현행 「입양특례법」과 달리 성인이 된 아동이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리와 생모의 권익 간 균형을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정
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2023-08-22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죄를 나열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
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 위반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음.
최근 가해자가 주거지에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입법 불비로 인해
가정폭력범죄의 해석에 있어 법원 간 법 적용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음.(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어48 판결).
현실적으로 노인 폭행 및 상해죄를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
년 6,807건으로 약 31% 증가했음. 또 존속폭행 검거 건수는 2018년 1,568건에서 2022년 2,118
건으로, 같은 시기 존속상해 검거 건수는 384건에서 417건으로 각각 증가했음.
이에 따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가정 구성원에 의한 「노인복
지법」 위반행위를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3호파목 신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2023-08-18

현행법은 부모의 이혼 시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을 결정하는 경우 “그 자(子)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
여 양육과 면접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12살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당시 발생한 양육권 이행
과정에서 아버지의 가정폭력 전력과피해아동이 가정폭력에오랫동안 노출된 사실 등이 부모
의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
서 가정폭력 전력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3 신설).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3-09-11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
가로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기간은 이보다 더 장기간 필요한 경
우가 많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보호자의 돌봄 필요성이 더욱 큰 시기인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
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수 있어 이들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있음.
이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12세 이하
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
로 하여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
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6항부터 제9
항까지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4인)

2023-09-07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획일적으로 휴가 기간을 주는
것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임산부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같이 육아에 집중하여야 할 기간
이 길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우에도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최장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4인)

2023-09-07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다태아의 경우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아부담이 증가하는데도 동일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15일(청구기한 120일)을 주
도록 확대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18조
의2제1항, 제18조의2제3항).
또한,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
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에게 돌봄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참
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
나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
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2023-08-30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법과 정부는 저출
생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 활동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근로자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희망할 경우 3일간의 난임치료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치료를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
간도 3일 중 1일에 불과함. 또 난임치료를 위하여는 체질 개선 등 준비기간도 필요하나 현행법
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유급 휴가기간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
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여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
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가족관련법안동향

가족관련연구동향

사회구분 연구명 주요내용 참고자료

사회통합
위기

'가족의 시대'에서 '포스트-
가족'의 시대로: 한국 근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가족 위기론'이 한국 사회에 유통되고 있으며, '가족'이 해체되
는 것만 같은 사회 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의 징후로 인식
되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가족'의 역할에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의 역사적 해체에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근대 가
족', 이것은 언제부터 등장하였고, 그것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더욱이 이러한 가족 구성 방식의 붕괴가 왜 '위기'로
담론화 되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질문하는 것은 '근대
가족'이 발 딛고있는 토양, 그것이 가진 위치성을 분석하는 것이
다. 나아가 가족의 준재 양태와 거기에 내재된 정치학을 문제시
하는 근대 가족사연구의 현재적 의미를 가시화 하는 작업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가족의 지식 생산, 담론 장치, 그리고
제도의 구성 등에 주목한다. 나아가 가족제도, 거기에서 개인들
의 일상, 경험, 그리고 그들이 행한 실천들과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하고 있다.

「가족과 커뮤니티, 2023, 통권 8호, 전남
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
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
ean.artiId=ART002985505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이 연구는 가정의 건강성 척도와 관련된 논의 그리고 맞벌이 가
정의 특성에 주목하여 맞벌이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성 척
도를 개발하였다. 가정의 건강성을 현장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반영하여 실천성을 부각시키고, 또한 여성의 취업과 함께 맞벌
이 가정의 특성 관련 다양한 요소에서의 건강성 측정 그리고 건
강성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맞벌이 가정의 건강성 측정
척도 초안을 마련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4개 영역 49문항을 도
출하였으며, 확정된 척도는 기본토대(기본생활, 경제생활, 자원
관리), 부모역할(나와 배우자의 부모역할), 사회적 관심과 참여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여가공유,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리고
일생활균형(이가정 조화,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이
다.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023, vol.27. no. 
3,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
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
ean.artiId=ART002989272

상담

상담자의 비대면 면접교섭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이 연구는 비대면 면접교섭 상담에 대한 면접교섭 상담자의 경험
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면접교섭 상담위원으로 위촉된 후
비대면 면접교섭 상담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 3명을 대상으
로 FGI 및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하였고, 문서자료를 수집하였다.  
비대면 면접교섭 경험의 의미를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원자료
를 질적사례 연구법으로 접근하여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총 7개의 상위범주, 26개의 하위범주, 65개
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비대면 면접교
섭 상담은 면접교섭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내담자의 저항과 거부
를 감소시키며, 친밀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
자 업무가중, 통제불가능 상황 발생,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문
제점도 지적되어 비대면 면접교섭 활성화를 위한 대처방안 마련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놀이치료학회지, Vol.26, No.3, 
2023. 08. 한국놀이치료학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
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
ean.artiId=ART002991852

고객응대근로자 정신건강증
진 정책 현황과 해외 지침 및
정책 사례의 시사점

고객응대근로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
험하고 있음. 2018년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일명 ‘고객응
대근로자 보호법’)이 시행 중임.
국내에서 시행 중인 고객응대근로자 대상 정책은 상담 등 사후 개
입에만 초점을 두며, 사업주의 참여와 노력을 유도하는 노력이 부
족하고,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한 문제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적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함.
국제기구의 관련 지침에서는 근로자 정신건강증진의 필요성과 조
기 개입 및 사업주의 역할을 강조함. 선진국은 근로자 대상 정신건
강 정책을 시행할 때 노사정 다부문이 협력하여 정책 개발~시행
과정에 참여하거나, 근로자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검사를 정기
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향후 정기적 정신건강 검진, 사업장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고객
응대근로자 보호법 모니터링 강화, 다부문 공동 노력 촉구, 사업주
의 참여와 노력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이슈앤포커스 제436호, 2023. 05.,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
us/view?seq=54489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
우울에 관한 연구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변화를 초래
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은 우울을 경험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로 인해 온라인 소통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사람들
이 공유하고 있는 코로나 우울과 관련된 이슈들을 알아보았다.
2020년 1월 19일부터 2021년 3월까지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포
털 뉴스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문서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
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코로
나를 떠올릴 때 ‘극복’을함께 떠올리며, 우울을 떠올릴 때 ‘친구’나
‘생각’을 동시에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있었다. 또한, 재택근무나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치료서비스, 코로나 우울의 증상이나 대
인관계의 위축, 학업 혼란, 코로나 후유증,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
제, 생일 우울증이나 체중 증가 등과 같은 주제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추후 신종 감염병 확산 시에는 초기부터 사람
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예상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
한 비대면 교류를 통한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 Vol.43, No.2, 2023. 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hswr/v.43/2/29/%E
B%B9%85%EB%8D%B0%EC%9D%B4%ED%84%
B0%EB%A5%BC+%ED%99%9C%EC%9A%A9%E
D%95%9C+%EC%BD%94%EB%A1%9C%EB%82
%98+%EC%9A%B0%EC%9A%B8%EC%97%90+
%EA%B4%80%ED%95%9C+%EC%97%B0%EA%
B5%AC

가족·
돌봄

노인돌봄서비스의 사회적 가
치 측정 방안: 사회적투자수
익률 분석 사례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 지출도 증가하
고 있다. 선제적 사회투자와 평가를 통하여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 영역의 공공서
비스에는 사회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 부재하여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재정지출 효율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양립시
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 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회정책의 투자 효과 분석을 위해 파일럿 스터디(pilot study)
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회
적투자수익률(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의 모형을 노인맞
춤돌봄서비스의 사례로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맞춤돌봄서
비스의 사회적투자수익률은 1,621:1로, 투자 대비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임을 확인할 수있었다.

「보건복지포럼, 2023. 08. No.322.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
sw/view?seq=56477&volume=56465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만족: 
주40시간 근로제와 주52시간
근로상한제 도입의 효과

이 연구는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이 임금 근로자의 삶과 직
업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기존 연구에서 제도 도입의 초기
효과에 집중하였던 데 반해, 이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된
시기와 경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시간 단축제의
장·단기 효과를 정책 집단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 40시간 근로
제 및 주 52시간 근로상한제 효과 검증을 위해 각각 한국노동패널
2차부터 17차 자료와 18차부터 23차 자료를 이질성에 강건한 이중
차이 분석(heterogeneity-robust DID)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초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은 임금 근로자의 직
업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고, 특히 주 5일제 도입과 병행되었
을 때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
도를 일정 부분 제고하는 효과도 나타나는데, 이는 일찍 정책 대상
이 된 대규모 기업 근로자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2010년대 후반의
주 52시간 근로상한제는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삶과 직업 만족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았다. 주 40시간 근로제 도
입으로 직업 만족도의 개선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로상한제가 임금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였
을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보건사회연구, Vol.43, No.2, 2023. 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x.doi.org/10.15709/hswr.2023.43.2.7

중년 1인 가구의 건강관련 삶
의 질 영향 요인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8년도 연간 통합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년 1인 가구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함으로써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한국의료패널
2018년도 연간 통합 데이터 자료조사 시점에 1인 가구 중에서 50
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220명이었다. SPSS WIN version 25.0을 이
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및 단계적 다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활동제한
이 중년 1인 가구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경제활동 여부, 건강행위
에서 음주, 신체건강에서는 시력문제, 정신건강에서 불안 및 자살
생각이 중년 1인 가구의 건강관련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 1인 가구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활동 제한과 시력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
고, 적절한 음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상담과 직업훈
련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7호, 
2023. 07. 한국콘텐츠학회」
https://www.kci.go.kr/kciportal/mobile/ci/s
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
cleSearchBean.artiId=ART002982383

“1인가구, 특성별로유형나뉘어..맞춤형전략마련필요”

육아돌봄도다문화시대열린다
[중부매일,장중식기자,'23.09.01.]

http://www.jbnews.com/news/article

View.html?idxno=1406244

[한국경제, 김대훈, 이상은기자, '23.08.22.]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

2023082207431
'젊어도, 늙어도혼자산다…'1인가구' 1000만시대눈앞

[데일리팝,김다솜기자,'23.08.18.]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

w.html?idxno=71337

[여성가족부보도자료,'23.08.27.] 

https://www.mogef.go.kr/nw/rpd/nw_r

pd_s001d.do?mid=news405&bbtSn=7

09498

공공‧민간돌봄인력통합교육시범운영시작

[서울신문, 이현정기자, '23.08.21.] 

https://go.seoul.co.kr/news/newsView.

php?id=20230821023002&wlog_tag3

=naver
“초고령사회돌봄인력3~4배더필요… 사회서비스고도화주도”

[여성가족부보도자료,'23.08.3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

01d.do;jsessionid=78B7+If-

DY5dmwfdOtU0V+OZ.mogef11?mid=news

405&bbtSn=709506

양육비안주고버틴95명…명단공개등제재조치

[뉴시스, 주상철기자, '23.08.29.] 

https://newsis.com/view/?id=NISX2023

0829_0002429391&cID=10401&pID=

10400#

다문화자녀교육활동비신설…한부모양육비월35만→40만원

[뉴시스, 조현아기자, '23.09.01.] 

https://newsis.com/view/?id=NISX2023

0831_0002433845
손주돌보는조부모월30만원받는다…오늘부터신청

작년아동학대사망50명…가해자82.7%가부모
[뉴시스, 권지원기자,'23.08.31.] 

https://newsis.com/view/?id=NIS

X20230831_0002432674&cID=

10201&pID=10200

명단공개(4명), 출국금지(57명), 운전면허정지(34명)

실기·실습을강화한통합교육과정시험운영후올해말확정

2023 통계로보는남녀의삶 [여성가족부보도자료,'23.09.06.]

https://www.mogef.go.kr/nw/rpd/nw_r

pd_s001d.do;jsessionid=DhfVsvNJzRn

GEHJVcCjgiiF5.mogef21?mid=news40

5&bbtSn=709517

아동행복도2년째하락, 70점밑돌아…"학업·가정불화"
[뉴시스, 이연희기자, '23.09.04.] 

https://newsis.com/view/?id=NIS

X20230904_0002437552&cID=

10201&pID=10200

내년부터2자녀이상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지원더받는다 [여성가족부보도자료,'23.09.11.]

https://www.mogef.go.kr/nw/rpd/nw_r

pd_s001d.do;jsessionid=GF5W9XzEfX

keya8IW1lfmPxJ.mogef11?mid=news

405&bbtSn=709530

1인가구가가장많은연령대는?…남성30대·여성60대
[서울경제, 김남명기자, '23.09.06.] 

https://www.sedaily.com/NewsView

/29UKT9AZZO

‘22년15~64세여성고용률은60.0%로, '10년이후최고수준

‘22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근로자는 ‘19년대비3.4배증가

‘22년가사분담을 ‘아내가전적으로책임진다‘는응답이 ‘20년대비감소

정부지원가구8.5만에서11만가구로확대하고, 아이돌보미활동수당도5% 인상

24세이하청소년부모·한부모가구의0~1세아동은돌봄비용의90% 지원

내년부터아이돌봄서비스2자녀이상가구에본인부담금10% 추가지원

가족서비스우수수기28점선정…세종가족센터‘온가족수다방’대상

「가족서비스우수프로그램및우수수기」공모전수상작28점발표

[여성가족부보도자료,'23.09.13.] 

https://www.mogef.go.kr/nw/rpd/nw_rp

d_s001d.do;jsessionid=xKiYirPkY8Wpr8

BgPh5Gw3Jj.mogef21?mid=news405&

bbtSn=70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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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명 보도일 내용 기사링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하는
2023년 가족친화 네트워크

실시
2023-09-1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 네트워크를 통해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 문화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기업 내 가족친화제도의
다양화 방안 모색과 가족친화경영문화 확산하는 장 마련

https://www.kihf.or.kr/web/lay1/bbs
/S1T104C105/A/15/view.do?article_s
eq=1115047&cpage=1&rows=10&co
ndition=TITLE&keyword=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다양성 이해교육 신규

BI, 캐릭터 공개
2023-09-22

가족다양성 이해교육 브랜드화를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로 제
안된 슬로건(‘함께 We하는 세상, 서로를 We하는 교육’)과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로고, 대표 캐릭터(오
손이, 도손이) 공개

배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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